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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important to obtain the information of population center for establishing the balanced development policy 
of a nation. In this note, the population center of Korea is obtained using 2010 Census data and compared with 
the past population centers. The weighted average method is used for calculating the population center. The 
results of this note will be able to contribute in the regional population distribu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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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 국가의 인구 분포는 지역의 특성이나 경제적 요인,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산업체의 위치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

된다. 또한 특정 도시나 지역의 인구는 출생과 사망에 의한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인구이동에 의한 증가와 

감소가 발생하며, 지역의 성장, 소득의 차이, 고용의 증감, 지
역별 삶의 차이 등에 따라 인구가 이동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많이 이루어졌다. 
인구에 관한 자료는 1949년 정부수립 이후 첫 인구센서스

인 총 인구조사, 1960년의 인구 주택조사, 1966년의 인구센서

스, 1970년 이후 5년마다 실시한 센서스자료와 1962년 이후 

주민등록 신고에 의해 수집된 인구이동에 대한 연, 월간 자료

를 근거로 인구이동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구센서스 자료

는 정부가 조사, 분석, 통계 처리하여 발표하는 통계자료 중 

가장 광범위하고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결과이

며,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이순 외, 1992). 
본 논문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

으로 2010년도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2010년도

의 광역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등을 말함)의 인

구중심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중심

을 구하고, 과거의 인구중심들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

문에서 다루는 인구중심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연구는 인구

의 재분포 정책과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개발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구중심의 개요

특정지역의 인구중심(Population Center)은 지역 인구의 중

심점을 설명하는 지리적 지점이며, 본 논문에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비중은 동일하고, 모든 인구가 지역내

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아래 산출한 인구의 무게중

심(Center of Weight) 위치를 말한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자료를 이용하여 최종석․

임재학(1987)은 1985년도까지의 인구중심을 구하였고, 최종

석․장은선(1996)은 1990년과 1995년의 인구중심을 구하였

고, 김정구(2002)는 2000년, 황창순(2006)은 2005년의 인구중

심을 각각 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이용하여 광역지역과 전국의 인구중심을 

구하고 이전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중심의 변

천에 대해서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의 ‘광역지역’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제

주특별자치도, 8개의 도 등 16개 지역을 나타내고, ‘단위지역’
은 각 광역지역내의 시, 군, 구 등을 나타낸다. 단위지역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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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도 위도 주소

전국 127.30.46 36.37.2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서울특별시 126.59.37 37.33.08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부산광역시 129.03.49 35.09.4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대구광역시 128.34.39 35.51.17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대전광역시 127.22.29 36.20.56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광주광역시 126.52.43 35.09.04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인천광역시 126.41.33 37.29.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울산광역시 129.20.34 35.32.59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경기도 127.00.20 37.25.54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충청남도 126.52.13 36.38.05 충청남도 예산군 산양면

충청북도 127.39.37 36.44.29 충청남도 괴산군 청안면

강원도 128.17.13 37.40.16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경상북도 128.46.58 36.09.32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경상남도 128.34.01 35.12.28 경상남도 마산시 자산동

전라북도 127.01.35 35.47.45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전라남도 126.51.51 34.59.08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제주특별자치도 126.31.36 33.26.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표 1> 우리나라의 인구중심

위치는 행정청(시청, 군청, 구청)의 위치를 사용하고, 기준위

치에 대한 좌표는 황창순(2006)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단위지역

의 인구는 단위지역의 기준위치에 모두 거주한다고 가정한다.
광역지역의 인구중심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 지역 내의 단

위지역들의 기준위치와 인구를 바탕으로 가중평균법을 적용

하였다. 단위지역의 기준위치를 (, )로 표기하자. 여기서 

와 는 단위지역의 기준위치를 나타내는 지리적 위치인 

경도와 위도를 각각 나타낸다. 는 각 광역지역의 단위지역

을 나타내고, 는 16개의 광역지역을 나타낸다. 단위지역의 

좌표(, )와 단위지역의 인구 를 무게로 하는 가중평균

을 이용한 식 (1)에 따라 광역지역의 인구중심의 좌표 ( , 
)를 계산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1)  

단, 는 번째 광역지역에 속한 시, 군, 구 등의 개수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인구중심은 식 (1)에서 얻어진 광역지역의 인

구중심인 ( ,  ) 좌표에 광역지역의 인구 를 무게로 하

는 가중평균을 이용한 식 (2)에 의해 우리나라의 인구중심 

( , )을 계산한다. 

                  









 ,  








 (2)

단,  


이다.

3. 인구중심의 변천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각 광역지역 및 우리

나라 전체의 인구중심 위치를 산출한 결과 <표 1>과 같다.
황창순(2006)의 2005년까지의 광역지역별 인구중심 결과

와 본 논문에서 산출한 2010년도 결과를 종합하여 16개 광역

지역의 인구중심 변천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1970년대 이후 강남권의 개발로 인구중심이 남쪽으로 이동

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동쪽, 1995년 이후는 서쪽으로 이

동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0년 결과는 2005년에 비해 약간

의 동쪽으로의 이동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05년과 비

교하여 경도는 남쪽으로 3초, 위도 동쪽으로 5초 이동하였다.
② 부산광역시

지역적 위치상 인구중심이 북쪽으로의 이동 경향을 보이

고 있었으며, 주위 위성도시의 편입으로 그 중심이 내륙, 즉 

서북쪽으로 이동하였다. 2005년 결과는 동해안의 서북내륙 

방향에서 북쪽으로 직진하는 경향을 보였고, 2010년 결과에

서는 북동쪽으로의 이동경향을 나타냈다. 2005년에 비해 북

쪽으로 11초, 동쪽으로 5초 이동하였다.
③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개발의 영향으로 1980년대까지는 동부권으로 이

동 경향을 보였으며 이후 90년대 초반까지는 북쪽으로의 이

동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에서는 다시 남서

방향으로 이동하여 넓은 지역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

다. 2010년 결과에서는 남서방향으로의 이동이 계속 되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2005년에 비해 남쪽과 서쪽으로 동일하

게 4초씩 인구중심이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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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전광역시

1990년대 중반까지 서쪽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대전지역의 지역발전 정책과 대단위 아파트의 

건설 등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결과는 2005년에 비

해 북서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행정도시의 지방이전과 신

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인구의 이동에 따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005년에 비해 북쪽으로 14초, 서쪽으로 1분 28초 이동

하였다.
⑤ 광주광역시

1980년대 이후 2005년까지는 북구와 동광주 개발로 동북 

방향으로의 이동 경향을 나타냈으며, 2010년 연구결과에서

는 남서쪽으로 인구중심 이동의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과거의 

이동경향과 정반대의 현상이며, 동북쪽과 반대 지역인 남서

쪽의 개발이 진행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005년에 비해 

남쪽으로 1초, 서쪽으로 13초 이동하였다.
⑥ 인천광역시

1985년 이후 서북방향에서 남쪽으로 중심이 이동하였고, 
1995년 이후부터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서해안 개발

과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 등 계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남동

쪽으로의 인구 중심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에 비해 2010년에는 남쪽으로 2초, 동쪽으로 6초 이동

하였다.  
⑦ 울산광역시

광역시 승격이후 서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본 연구 결

과에서도 서북쪽으로 이동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1997년 광

역시 승격이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개발정책이 서북

지역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연구결과

는 2005년에 비해 서쪽과 북쪽으로 각각 4초씩 이동하였다.
⑧ 경기도

수도권의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으로 과거 인천시의 승

격과 경기도에서 분리, 강화와 웅진군의 인천편입 등으로 경

기도의 인구중심이 동남쪽으로 많이 이동하였고, 이후 동북, 
서남 및 남서 방향으로 이동방향이 변화하였다.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로 인해 인구 중심의 방향이 다양하게 변화되었음

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2005년에 비해 북쪽으로 4초, 동쪽

으로 19초 이동결과를 나타냈다. 경기도의 경우는 지역간 균

형된 발전을 위한 정책에 따라 인구중심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동됨을 알 수 있다.
⑨ 충청남도

금산을 편입한 1960년대는 남동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이
후 대전을 기점으로한 동쪽으로의 이동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후 1985년부터는 북서쪽, 1995년 이후에는 서쪽에서 남서

쪽으로 그 중심이 이동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2005년에 비

해 북쪽으로 59초, 서쪽으로 3분 49초 이동하였다. 특히 상대

적으로 서쪽으로의 이동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중앙부처의 지방이전 계획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⑩ 충청북도

북동쪽으로 이동하던 인구중심이 1970년대 이후부터 청주

와 인근 지역의 발달로 꾸준히 남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2005년에 비해 2010년 결과에서도 남쪽으로 1분 42초, 서쪽

으로 3분 6초 이동하였고, 특히 서쪽으로는 많은 비교적 많은 

이동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⑪ 강원도

강원도는 산악지역이 많아 인구이동이 많지 않았으나, 과
거 내륙지역의 인구감소와 동해안 지역으로 이동 등으로 동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울진군의 경북으로의 편입으로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였고, 1990년대의 춘천지역 인구 증

가로 서북쪽으로의 이동, 2005년 결과는 서남쪽으로 이동하

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 결과에서도 2005년에 비해 남쪽으

로 15초, 서쪽으로 1분 18초 이동하였다. 
⑫ 경상북도

동해안의 발달로 1955년에서 1965년에는 인구의 중심이 

북동쪽으로 이동하였고, 1970년대 이후 대구와 경주 등 주요 

도시의 인구증가로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대구가 직할

시로 분리하게 됨에 따라 그 중심이 북동쪽으로 이동하였다. 
2005년에는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2010년에는 2005년에 비

해 남쪽으로 15초, 서쪽으로 11초 이동하였다.
⑬ 경상남도

1955년 이후 부산의 경남에서 분리되어 직할시로 승격되

어 인구의 변화에 따라 서쪽으로 중심이 이동되었고, 1965년 

이후에는 마산, 창원 등과 같은 소도시의 개발과 발전으로 인

구가 증가한 동쪽으로 중심이 이동하였다. 2005년에 비해 

2010년 결과에서는 북쪽으로 15초, 동쪽으로 1분 41초 이동

하였다. 
⑭ 전라북도

금산군이 충남으로 편입된 1960년에는 남서쪽으로 중심이 

이동하였고, 이후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

를 중심으로 인구중심이 이동하였고 이는 행정 중심의 경제

권이 형성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이후에는 

남서쪽으로 다시 이동하였고, 2005년에 비해 2010년에는 남

쪽으로 24초, 동쪽으로 28초 이동하였다. 
⑮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과거 결과에서 인구중심 변화가 많지 않았고, 
광주시의 분리로 남동쪽으로 이동하던 인구중심은 1990년대 

초반에는 북서쪽, 2000년대에는 서해안 개발 등으로 남쪽으

로 그 중심이 이동하였다. 2005년에 비해 2010년에는 인구중

심의 이동방향이 북쪽으로 4분 45초, 서쪽으로 10분 31초 이

동하였다. 
⑯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증가요소가 많지 않으며 제주도내 이동이 중심이동

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1975년 이후 북쪽으로 지

속적으로 이동하던 중심은 1995년 이후 남서쪽으로 이동하

였다. 관광지 개발 등으로 다소의 인구 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도 2005년에 비해 서쪽으로의 2초, 남쪽으

로 13분 36초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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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도 위도 주소

1955 127.37.12 36.09.36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교리

1960 127.36.36 36.12.00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1965 127.36.00 36.15.00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1970 127.35.24 36.19.12 충북 옥천군 옥천면 교동리

1975 127.35.51 36.21.54 충북 옥천군 옥천면 래정리

1980 127.36.01 36.24.35 충북 보은군 군남면 은진리

1985 127.35.15 36.27.24 충북 보은군 회남면 신추리

1990 127.34.21 36.30.51 충북 보은군 회북면 오동리

1995 127.33.55 36.32.33 충북 보은군 가덕면 청용리

2000 127.32.52 36.33.50 충북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2005 127.32.52 36.36.02 충북 청원군 남일면 송암리

2010 127.30.46 36.37.27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표 2> 우리나라의 인구중심

<그림 1> 우리나라의 인구중심 변천 경로(1955~2010)

<표 2>는 1955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인구중심

들을 나타내며, 2005년까지의 인구중심은 황창순(2006)을 인

용하였다. 
<그림 1>은 1955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인구중

심의 변천 경로를 지도상에 표현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구중심은 지속적으로 북쪽, 즉 수

도권으로 이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 및 사회

적 요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리적 형태와도 관련이 있다. 
강원도를 비롯한 산악지역들의 분포,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국토의 모양, 분지 등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의 분포와

도 관련이 있다. 행정부서의 지방 이전과 같은 수도권 지역의 

인구 분산정책으로 북쪽으로 향하던 중심의 이동 간격이 다

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서울 중심의 생활권 형성 때문에 인구

중심은 여전히 북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10
년 인구조사 결과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증가율은 각각 

1.06%, 2.94%로 과거의 증가율에 비해 작아졌지만 아직도 증

가세에 있다.

4. 결  론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의 균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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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

은 지역간의 많은 갈등요소들이 내포되어있어 정책수립단계

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관공서, 주요시설 등의 지역간 

배치는 그 지역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합리적 배치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가 중요하다.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본 논문에

서는 2010년 통계청 인구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 시도별 인구중심과 전국중심을 가중평균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인구중심은 지속적으로 서울과 수도

권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

으로 인구들이 집중되어 있고, 관공서, 대기업 등 많은 인프

라 및 시설 등이 서울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이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세종특별자

치시와 각 지방의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

는 2015년도의 국토의 인구중심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국가

의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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